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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를 톰한 부활의 은종을 전하 

지난 성금요일(14일) 금요집회 시 전 성도는 하나가 되어 십자 

가를 통해 열릴 새 예루살렘을 찬OJ=하였습니다. “그 꿈이 다시 변 

하여 이 세상다가고그땅을내가보니 그유리바다와그후에 

한 영광이 다 호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참 영광이로다! 

영광 예루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호산나 호산나!" 사실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려 죽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승리 

2:15}를 확신하기에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죽음을 

는눈물。1 아닌거룩한성을소망핸기쁨의눈물을흘렸습니단‘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3).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니다. 그러므로십자기를통한부활의은총을입은우리들은 

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가지고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히심을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행 1:22). 

깨어， 이 말홈을 들으라!(금요집회) 

그라즈포~I 형광 
6. 죽71로 결싣하삼 (녹 22:22)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23회에 걸쳐 주님의 말씀을 주의 갚게 들었고 믿게 되었다. 

히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끼왔느 

니라(마 4:1'η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전하여 주셨다.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 

도는 그의 길을 십자가로 향하셨다(요 1:29).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취었던 것이었다. 이 

제는 그의 백생들에게 나타내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영광의 소 

망이다."(골 1:26，2η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늘 보쇄R서의 결정이었다(녹 9:30,31). 

이 길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오직 하나의 길이었다.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서의 사역은 배반당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다. 이것을 

피해가는 다른 모든 길을 예수님은 거절하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간구하였다. 이 말씀은 주님을 섭 

기며 충성하고 사랑한다는 가장 가까운 제자의 충고였다(마 16:21-23). 그러나 주님은 베 

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신다. “사딴} 내 뒤로 물레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히는 자로 

다. 네가하나님의 일을생각지 아니하고도리어 사람의 일을생각하는도다” 많은고난을 

당하실 것을 언급하시는 예수님과 안타까운 베드로 즉 “위대한 자는 고난과죽음을 피해 

7싸 한다”라고 주장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인간의 육체는 쉬운 길을 요구한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육체는 힘 

을 잃는다. 육체는사망으로달려가고 있다. 지체 속에 한다른 법이 미음의 법과싸운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이꿀림을 받게 된다. 인생은 죄의 법 아래 얽매여 있으므 

로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 

는 것이 인간이다(롬 7:15,23, 8:8). 바울은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의 삶 

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롬 7:24,25). 그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 

도께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신 후 켓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히셨다(마 26:3에. 주님 자신의 뭇을 피력하신 것이 

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간구를 호소하신다(마 26:39). 절대적인 자기 부인의 기도이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펼요하다(마 26:41). 

사탄은 쉬운 길을 그리스도께 제공한대마 4:8.9). 사탄은 예수께 천하 만국을 보여 주 

었다. 세상을 쉽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돼히셨다.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오신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담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였다(계 19:13,16). 

정중들도 그리스도께 도전한대마 27:39.40).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자기를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며 소리를 지른다. 사탄과 마찬가지이다. 

‘반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께서 사탠빼 첫 시험을 당할 때도 사탄은 콕 같은 단 

어를 사용했다(마 4:3，히.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로 결심하셨다. 예수님 

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실천하셨다. 

대제사장들， 서기표탈， 장로들 역시 도전효H퍼마 27:41,42). 이들은 세상의 표적을 원 

한다. 이들은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주님은 일찍이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녹 

16:30,31).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군병들이 이들에게 알렸을 때에도 저들은 회개치 

아니하였다. 돈을 주면서 “그의 제χ}들이 시체를 훔쳐 갔다”고 전하라고 하였다(마 

28:11-13). 

강도들역시 모욕하였대마 27:44 ; 녹 23:39). 하나님도 언급한다. 아버지도 언급한 

다. 믿음도， 사랑도， 모든 성경의 진리를 언급하며 십자가를 피하라고 예수님을 모욕한다 

(마 27:43). 이들은 모든 진리를 모욕하였다. 

군인들도 희롱한다 예를 표한다변 희롱한다. 군대를 모은다. 자색 옷을 입힌다. 주님 

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경배한다. “유대인의 왕이여 명안할찌어다 갈대로 예수의 머 

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한다(녹 23:36， 3η. 

세 여인들은 조용하게 바라본대요 19:25).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갈렬리에서부 

터 그리스도를 쫓아온 자들이다. 십자가를 H봐보고 었다(마 27:55,56). 그리스도는 반드 

시죽으셔야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 천S뻐|서 결정된 것이다. 검을 빼는 베드로를 꾸짖 

으신다(마 26:53).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마 26:54) 그분은 결심하셨다(녹 

22:22 ; 히 10:7 ; 시 40:7-8 ; 사 50:6-깨. 그는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사 

53:6，1:이. 영생을 위하여 죽으셨다(히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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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OF LIFE 
“You will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1.따;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01 joy; 

in Your right hand there are pleasures forever" (Psalm 16:11) 

H uman ||fe cons|Sts of many different condit|0ns SiOα011빼Y 

things go smooth and easyι， and 0야the밍r times things run rough 

and d이i야ff꺼IClωu비j끼I t. Sometimes we face suffering and other times we 

experience pleasure. Sometimes things look up and other times 

they seem down . Sometimes things are clear and other times they 

are obscure. Some days are bright and shiny and others are dark 

and cloudy.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your life is your final 

arriva l. Some people think they have arrived when material wealth , 

fame, α big business comes their way, but that is not fina l. Where 

you finish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That is final! Human life is a 

pilgrimage, and if you are far off from the gospel , you have only one 

pathway, toward the grave. 

Today is the second Sunday after Easter, right after Jesus 

resurrected He revealed the pathway of life. 1 Peter 1:3 says , 

“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8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äd."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you become a born-again Christian, 

which means your pathway is toward heaven. Jesus told 

Nicodemus, "Truly truly, 1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Jn. 3:5) . 

Jesus made new birth possibl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 17). 

Jesus lived to die, “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rri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 12:2). He died to live again , “ Since then 

the children share in flesh and blood; He Himself likewise also 

partook of the same, so that through death He might render 

powerless him who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 and 

might free those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subject to slavery 

all their lives"(Heb. 2:14&15) . His resurrection created the path of 

life, so that you could experience new birth and live eternally with 

God. His resurrection has the power to make you a partaker of life, 

“ After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live, you willlive also"(Jn. 14:19). 

Jesus' resurrection created new life. which created a new 

humanity, a new family of believers. When He came to His disciples 

in His resurrected body, He told them, “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Are you excited? If not, then you do not 

have the Son of God in you, which means you do not have .new life. 

What is your testimony? 

Today’s Bible verse also tells us that Jesus has eternal pleasures 

in His right hand. When trials and tribulations surround you, are. you 

sad and depressed or do you rejoice in the Lord? Colossians 3: 1-4 

says ,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 Where is your mind set? 00 you 

sometimes experience joy and sometimes do not? If that is the 

case, then you are not seeking the things above. You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 like money, power, and respect. In 1 .corinthians 

1:17&18, Paul says, “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 not in cleverness of speech , so that the cross of 

Christ would not be made void ‘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He goes on to say in verses 19&20, 

“ For it is written , '1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and the 

cleverness of the clever 1 will set aside. ’ Where is the wise man? 

Where is the scribe? Where is the debater of this age? Has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My dear friend, you need faith , hope, and love in Jesus Christ. 00 

you realize how awesome He is? Even Christians ignore His 

wonderfulness . They care more about their own glory, than His 

glory. They care more about what others think, than Him. Jesus 

resurrected and revealed the path of life . Oid you find it? If you did, 

then you have joy. If you really found it, then you have eternal 

pleasures. Revelation 22:16&17 says, “ 1, Jesus, have sent My angel 

to testify to you these things for the churches. 1 am the root and the 

descendant of Oavid; the bright morning star."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ι “ Come . "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What a wonderful inheritance, “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1 Pet. 1 :4) . What a joyous life! 

00 you have this faith , hope, 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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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음주일 셜교 l 

생명의킬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인생에는수많은 질곡이 숨어 있습니다. 때때로 삶은순탄하고 편안해 보이지 

만 어느 순간 우리는 험난하고 힘겨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때때로 우 

리는 슬픔을 당하며 때때로 기쁨을 누립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상승 기류를 타 

다가 때때로 모든 것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이 선명하 

게 보이다가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느 날은 밝고 

눈부신 햇살이 비취지만 어둡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것은마지막종착지입니다. 어떤사람들은물질적인부와명성을얻거나큰 

사업이 잘 되어갈 때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종착지 

가 아닙니다. 인생을 어디에서 물내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무덤으로 향히는 외딴길로 가고 있 

는것입니다. 

부활의은총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생명의 길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3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 

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길이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돗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 

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없느니라~， (.요 3:5). 예수님은새로운탄생을가능 

하게 히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웅을 위하여 십자기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주님은다시 

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 

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 

귀를 없이 째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41잉.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습 

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조금 있으 

면세상은다시 나를보지 못할터이로되 너희는니를보리니 이는내가살았고 

너희도살겠음이라!'(요 14:19). 

부활을통한영원한생명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류， 곧 믿는 

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촉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은 주님은 제자들 

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숨 

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1-23). 주님의 새로 

운가정에속한모든자들은그분의충만한기쁨을받아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 

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곧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5 : 11， 12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이 생명이 그의 아들안에 있는그것이니라아들이 있는자에게는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흥분되 

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무엇으로 증거할수 있습니까? 

부활을통한영원한기쁨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우면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 

다. 시련과 역경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삐집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기뻐합니까? 골로새서 3:1-4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 

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그와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 

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쁘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합니까?만일 그렇다면그것은위엣 것을찾고 있지 않다는증거입니다. 여러 

분의 마음은돈， 권력， 존경과같은세상적인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7， 18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리스도의 십자7까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Bt 멸망하는 자들에게 
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울은 계속해 

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 

니뇨:' (고전 1:19,20) 

그리스도를통한생명의 길 

사랑하는성도여러분， 우리에게는예수그리스도안에 있는믿음， 소망， 사랑 

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주님이 진실로경외해야할분인지 알고 있습니까?그 

리스도인조차도주님의 경이로움에 대해 무시해 버립니다. 그들은주님의 영광 

보다자신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주님보다다른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씁니다. 예수님은부활하셨고생명의 길을보여주셨습니 

다.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16，17은 말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 

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 

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얼마 

나 놀라운 유잔입니까! 곧 ‘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1 아니하는 기업을 잇 

게 해l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벨전 1:따. 이 얼마나 

즐거운삶입니까! 여러분은이 믿음과소망과사랑을소유하셨습니;까?예수그 

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 

음만 있으면 하늘로부터 이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 

스도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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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흩톨홉률圖톨페톰멤 

누구든지 내 말을 지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 8:51-58) 

‘자람이 내 말을 지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진리가 되어야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 

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낱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말 

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무척 분노하였다. 거기에다유대인들이 가장존경하던 아브 

라함보다 먼저 있는 분이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요 8:5에. 이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대요 8:5에.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 

나님이시대출 3:14).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 

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조F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 

8:5히.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주위 환경 등 세상 것들에 

매여 살며 주님 앞에 거짓말장이로 살고 있다. 비록 교회의 일을 많01 하며 믿음을 간증 

한다할지라도우리는끊임없이 자신을자랑할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다니엘을 보라. 그는 약속된 지위와 부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오 

직 기도하며 죽음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었다. 이와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은홀로 켓세마네로 가셨다. 거기서 홀 

로 기도하셨다. 이처럼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신 예수님을 따르자.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 

을 모르는 척하지 말라.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간 

절히 기도하였다. 이들은특별한훈련을받거나학식이 풍부한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 

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기도만이 있었고 주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 

셨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스도로 풍성한 초대 

교회의 기초를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이라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그리스 

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자의 기도이다.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 

고철저히주님만을의지하는참신자의모습이다. ‘나의 믿음약할때주날붙드네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사랑히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찬 423장). 내가 니를 붙들면 

반드시 넘어진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믿 

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71-? 세상의 복 율법 우상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 

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죄인 괴수이다. 항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대행 

7:51-53). 주님의 말씀을무시하고 욕하는 자들이다. 당시의 백성들도 그러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심령은 교만으로 

가득했다. 이처럼 교만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곧 나의 하는 그 역λ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니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요 5:36). 우리는 오직 예수 

어린 양에수를 $얀받 

한gf의 온총 

활첼루야한양대 
윤석민(장로， 할렐루야 찬앙대장)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쐐l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존귀와 영광과능력을 세세 

토록돌릴찌어다!' (계 5:13). 감히 주님을 찬양할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총은우리들 

로 하여금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친히 믿는자들에게 주신 은총의 기회를 감사하며 할렐루야찬양대를 섬기는 모든종들은 찬 

양과 연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연초에 사명 선언을 합니 

다. CD 영성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한다. @ 음악성을 향상하jl자 모든 연습에 성실히 

참여한다. @ 인성을 위해 대원 간에 진실한 펴l를 통해 하나가 된다. 이 서약은 인간들 앞 

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서약이기에 더욱 마음을 다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주일 3부 예배(오전 끄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때에는 232분의 찬양대원과 33명의 오케스트라대원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많은종들이 주님을찬양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 많은 찬양대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말온 힘을 다 해서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만을믿고전해야한다. 그러나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현대를사는많은종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예수그리스도를통한구원에 회의적인 반응을보 

이고 있으며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존경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음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 

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우리 

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히 4:14).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 

다.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총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종말은 비참하게 된다. 이성 

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설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구원함에 이르 

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히 10:37-39).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옹 세상 이기네” 

딴 397장). 이제 곧 있으면 예수께서 재렴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이대요 3:16).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수 없 

다{요 3:35， 3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의 안락 

한 삶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은 우리의 영원과 관계되어 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자는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요 6:53-5η.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 

리라!' (요 8:51).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자에게 마지막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 

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끝은 없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 

에 행하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 끄6:9，페. 말씀을 

믿는 참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후 5:1).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찬 289장). 그러므로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고와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 

하지 말고 단지 예수님께 모든수고와짐을 맡기자(마 끄:2히. 그리고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재고전 2:1,2).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을 향한 

흔들림없는 믿음으로 살재롬 1:16,17). 복음을 전핸 것이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이전에 나를 인도 

하신 주 장래에도， 주 뭇대로 늘 주장하소서"(찬 429장).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에 순종동}는 믿음의 증인이 되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있는71-?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자랑의 하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 

원한빛이 되시니 주말씀따라살도록늘알게합소서"(찬 239장). 아멘. 

리스도를 찬OJ'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 시에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기에 찬송의 뿌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갚이 박혀 

있습니다. 

주일 찬양 사역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찬양대원이 먼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야 주 

께서 받으시는찬%딸 드릴 수 있기에 경건회를통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고정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에 초앤을 연습한 후에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후 

에도 오후 2시까지 연습을 하며， 토요일은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찬양을준비하고 있습니 

다. 바쁜 일상의 삶중에서 꽤 많은 시간을 연습 시간으로 드려야 하지만 대원들은 아무런 불 

만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과 토요일 연습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받기에 이 연 

습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고백을하기도 합니다. 

다른 찬양대와 마창가지로 저희도 대부분의 찬양을 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 

원들이 매우 어려워하였으나 지금은 곡과가사를 먼저 외워 깊이 묵상하여 가사를 통해 충분 

히 은혜를 받은후에 초연f을 드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 

다며 눈물을 흘리며 초냉동}는 대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원들의 옹 마 

음이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되어 마음으로 드리며 영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보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하나님께서도 즐겨 흠향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찬양대가 부흥 

되어 주일 초멍잭1 200명 이상이 단에 섭니다. 헌신된 인원이 많을수록 함께 참%댄}는 기쁨 

이 매우 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역대상 2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초밍을 배 

워 익숙한자 288명이 서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더욱 겸손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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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차를 타고 나아갔다.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았다. 특히 

학교에서 6명의 여고생들을 만났는데 충분한 시죠멸 가지고 이들에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들 

과 일일이 주요k게서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였다. 그들을 보면서 저 속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주님~이 아 

실 것이다’ 라는 생ζ뻐l 더욱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다. 또한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초등학생 

들의 그 진지한 눈빛도 잊혀지지 않는다. 복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한 문장씩 읽으며 어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오히려 나의 불완전한 믿음을 부끄럽게 묘띨었다. 

이처럼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선교를 가기까지 넘어야 할 ιF이 많이 있었다. 선교를 가기 2~3일 전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선교지로 떠나는 날 아침에는 아이가 목욕등때1서 심하게 넘어졌다. 절로 “주님 !"이라는 말이 나왔 

다. 이처럼 선교를 막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나는 오직 기도하였고， 결국 주님의 은혜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다. 
신은희(집사， 11교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형님의 인도에 순종하였습니다 . 육신은 임들었지만 선도알 때는 나도 모르 

게 임이 나서 기쁨으로 복음을 선하였습니다. 나의 입을 열어 추시어 담대히 말하게 하시는 이는 분영 성명 

님이섰습니다 . ( 깅기복 잉사 ) 

<> 저의 무능과 부족을 깨달았고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연서도 어느 순간 내 의지대로 내 생각 
대로 ， 내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쨌던 어리석음을 신심으로 외개하였습니다 . ( 요영자 징사 l 

。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되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교지의 영온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지국이 

작은 자， 주님의 땅에서 tl 발을 벗을 줄 아는 자를 사용할 뿐이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운재림 집사 j 

9 산송을 따라아며 복음을 영집안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 반면에 장난삼아 저의들을 따라다녔던 아이들도 있었 

습니다 . 그러나 추님께서는 복음을 집안 모든 아이들을 추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랴는 믿음이 듭니다 . 

십자가의 복음을 선하게 하신 추님께 감사알 뿐입니다 . ( 문숙앙 킹사 ) 

<> 복응을 전옐 때 ， 눈빚이 반짝이는 맑은 영온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곳에 보내 추신 추님께 운 

간순간 감사하였습니다 . ( 감왕fl 안수 집사 j 

。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웠지만 오직 기도하며 복음을 선하였습니다 .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준비된 영온들에게 생명을 주옹소서! ’ (죠규절 잉샤) 

。 따리가 득실거리며 먹거리도 오직 밀밖에 없는 열악안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기보다는， 예수닝을 

상생명의 구세추로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 그래서 그들에게 선안 것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 

( 깅선영 ;JN ! 

9 추님께서는 저회의 교반을 깨닫게 하섰습니다 . 겸손이 성령님을 의지하연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알 

때 추님께서논 준비된 영온들을 만나게 아섰습니다 . ( 김진호 잉도 j 

。 추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팀원들을 성저히 외개하게 하섰고 정말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안 밥짝도 웅식일 수 없게 하섰습니다 . 어린아기보다도 어눌안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우리가 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들었고，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 

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 고 약속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섰을 줄 믿습니 

다. (심캉혀/ 권사 ) 

。 접십 식사 후 계획에 없던 악교를 방문하여 복음을 선하였습니다 . 그련데 선생님께서 악생들을 모아 놓고 

우리의 선도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또안 ， 우리는 큰 글씨만 읽도록 해달라고 부탁쨌는데도 작은 글씨까지 

식섭 읽어 추섰고 약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하고 다시 안 번 추 

님의 인도에 진실로 감사쨌습니다. (죄상기 안수 g사， 팀장 j 

교회 직윈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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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곳마다 

싣자가의은훌01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 

실을 계속 보여 주셨다. 오직 말씀에만 참능력 

이 있다는 사실을 사역 현장에서 뚜렷이 보여 

주셨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은 먼저 나를 발 

가벗게 만드셨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친 

산 같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 

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묘띨 의지하며 기도하 

였다. 현지인들은 우리의 말 자체를 잘 알아듣 

지 못했다. 전도지도 없었다. 인간적으로 판단 

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선교였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더욱 기도만 하였다. 

이처럼 낙심된 마음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 

심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신기하게 복음을 잘 

알아듣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만드셨다. 어린이 

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해 주고 싶어서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아이들은 눈 한 번 뜨지 

않고 알아 듣지도 못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또한 깊은 산 

속에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 

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였다. 가는 곳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예비된 영흔들에게 복음 

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믿음 

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보다 높으니라" c사 55 :8,9). 
이혜선(대학부 3팀 ) 

지난주에 도착한선교팀 

기 간 

4월 4일(화) - 4월 1 3일(목) 

4월 5일(수) - 4월 13일(목) 

이번 주에 출발아는 선교팀 

기 간 팀 

4월 1 7일(월) - 4월 26일(수) 1 2교구 4지역 

4월 18일(화) - 4월 26일(수) 3교구 5지역 

4월 1 8일(화) - 4월 26일(수) 직 원(히 

4월 1 8일(화) - 4월 27일(목) 5교구 5지역 

4월 1 8일(화) - 4월 27일(목) 1 5교구 2지억 

4월 1 8일(화) - 4월 27일(목) 1 5교구 3지역 

팀장 

이용수 

이실호 

팀장 

7f* fAI 
ζ' 0 ...， 

정창수 

최준호 

정태동 

이강근 

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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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황하신 갯 더 끼보고 갑사 드려; ? 어디 l~든 항상 감o f 타녀 추시고 우리l~ 장 
옷한 껏도 용서tlf 추시는 여l수닝 사링냥H요. 
1/-#- ~I (，우 년휴/ 

요. 여l수닝 사링낭IfA! 츄l-If운/중등3뷰) J .r 거룩한성”잔g월드라며 

v 부황하신 여l수닝을 잔%FtH요 요든 사량등 
이 여l수녕 말씀어l 순종했으연 좋겠l어요. 나 
tfl리/초동휴/ 

v 여l수닝 o f 우리흘 영원한 축응요료부터 영원 
한 생영으로 인도하여 추셨으며 여l수닝을 
맏치 양고서는 선욱어l 강 수l~ 없어요. 혜 
수녕 은회l료 지긍으l 이 og원한생영of 1 (쁨 
으료 다l~와서 여l수닝메 정망 감사해요. l 
~{I(소년휴/ 

잉 사순섣 l(깐 동안 복응서흘 입고 울었어요. 
여l수념이 우리~( 죄 때운어l 동o(-l~신 갯 of 

0(-응of 0(-했어A. 하L~닝과 우리 사o f!.( 중 

깐어1 동타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꺼l 겐너 l~ 
li( 하신 여l수닝으l 사랑어l 감사tlf요 o{정of 

/중등/뷰/ 

v 여l수닝! 처를 위해서 축으신 껏 감사tlfA . 

십자lt를 질 수 있나 

v 여l선엔 성갑을 옷한 여l수닝으I 부황이 of치I 
는 내 삶어l 콘 은혀l료 다l~.와 여l수닝과 많 

이 l~nh워졌응을 느밍니다. 연;κ연/교동휴j 

v 다시 사신 여l수닝! 여l수닝이 L~릎 위해 업l 

，，~l~에서 축으시고 부황하셨l(어I 우리 요 
두l~ 새 생영으l 삶응 상꺼I 되었습니다. 정 

말 감사하고 사랑합L{c:~ . 장태은(대학부) 

잉 내꺼I 새 생영응 추신 여l수닝! 세상의 0;떤 

껏보다 여I수닝만을 사랑하며 양l(릎 소망 

합니타. f/보 7j(칭던/뷰/ 

v 막당라 마리야l~ 여l수닝을 사랑하는 마응 

으료 새벽에 여l수닝으l 무덤에 창0(-1t 껏처 
럼 냐에제도 여l수닝을 사랑하는 마응of 풍 

성하여셔서 부황을 선하는 증인of 되l(를 
소망합L{c:~ 냥공뻗I(정던Z유/ 

@ 여l수닝으| 부황료 내l~ 새 생영응 얻였는데 
그 사성을 엣으며 양 때까 장 많습니다. 항 
상 여l수녕으I 부황에 당사하고 찬양하며 부 
황을 선하겠l습니다 양뺀1 (l;/삿 8교듀/ 

잉 내꺼l 서l상석인 좋은 껏을 추셔서까 아닌 은 
본석인 나으t 죄를 사tlf 추싱어l 갑객하는 부 

황섣을 망응 수 있는 껏of 세젠 큰 행복엽 
니타. 홍영뀔/교서 -#-;1. 1뷰/ 

φ 부황of 없다면 우리l~ 믿는 껏도 헌된 껏엽 
니다 부황하신 혜수닝웅 산양향니타 예정 
효/얀쥬l;/꺼 IZjjl듀j 

“ 

사복음서를묵상하며 

이제 구원하소서 

언제인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종려 주 

일이었던 것 같다. 예배 시죠k게 자리에 앉 

아 예배 중에 찬g때에서 들려오는 ‘호산 

나 호산나’ 내 귀에 들리던 찬양으로 인 

해 내 마댐 강한 성령의 찔림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 때의 찬양을 금요찬양 시 

죠k게 내 입술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얼 

마나 놀랍고 감사하던지 !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 

서"(시 118:25).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서l il빼 오신 왕이시여， 찬 

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귀 타고 오사 생명을 드 

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천국의 왕이시 

여 ! 찬양을 드립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저 빛난 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품 

에 품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 우리의 

드힐 것은 찬S뱉이오니，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받으시옵소서 . 

강윤옥(집사， 5교구) 

o킹~~ 7- ~ðff t> L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 채찍질과 고노띨 받으시고 십자기에 못 박 

혀 돌아가신 예수님. 고난 주죠에 십자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 

하며 주님의 고노띨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Ã}7}를 생각하며 

“십자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나 너 위해서 피 흘렸는 

데 너 나 위해 뭘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여 ! 

저로 하여금 사망의 Ek을 자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됨을 

알았습니다. 나를 묘똑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질 때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양떼를 먹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 내게 주어진 십 

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시고， 사망의 권 

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후일 주님을 봐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작은 열매라도 찾으 

신다면 무슨 열매를 드랄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은 마냥 두렵고 떨랄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 

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적인 껍데기 신자는 아닌지? 이번 사순절 동안은 복 

음서를 읽으면서 저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죠에었습 

니다.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 4:17).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8)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 

각하지 말라고 하였지만(골 3:2)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서도 여전히 저는 이 땅에서 무엇 
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 

하여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온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으라(마 16 : 24)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건강이 온전치 못함을 핑계로 저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회피했던 

심히도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김영은(집사， 15교구) 

이제 다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영의 눈이 열리길 기도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 실족치 않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기도 드립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뀌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분 

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열리기를 기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 

면 하고 더욱 간절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정탁(집사， 1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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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교회합방 에바다쑤 (챙년1쑤) 

신끼|하고도 특별안 치!염을 갖고 있습니다. 띄앵젠 

gl음의 중전을 01떻게 aμ，11요 ? 

모든 에배와 금요집호|어! 잠석합니다. 또안 매주 마지막 토요일 기도외로 모여 '1도마고 말씀 

음 배우고 믿음의 교저|를 나누면서 믿음음 %에 맙니다. 띤경쥐 

말씀 묵상을 통해 친리를 깨닫지요 . 주닝께서 지여를 주셔서 맘씀을 맑음 때마다 말씀을 깨닫 

아 알게 애 주시니 암사합니다. (옹용규) 

어머니 때무에 예수니으 미언스니다 「러나 깨다으이 어어서 자 모라스니다. 이제느 주니 ’ Mtj . " - 문 o ' HA ' , 2 2M 닙 T 

말씀음 듣고 깨닫게 OH 달라고 끼도Ot면서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고 있습니다. (01동쥐 

예수닝음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외에 오'1 전에 마음01 어둡고 답듭뺏지만 여! 

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니 마음이 까벼워셨습니다. (익，'1..1~I) 

증인들 
01，쑥으 다2 9.1，지마 어'ÆlI 
t:I~'C' C- M 

나 마음은 열려 있는 사람 

틀l 링으로슨 칭욱하는 모습 

이지만 옥으로 Of/，쑤는I음 양 

한 ÂfW을 뜨잉게 고백tJI，는 

사를딸l 그들이 우리 이웃에 

있I다. 에바다부l 

온총의 전따는 삽xf자를 촌으로 

{-，g~으'/ ~~오는 ? 

단'1 선교 까서 100% 주닝으l 븐혀!를 말았습니다. 선교 연지에는 농아민 교호Il t 두 곳부뻐! 없 

고 모사니도 아 계셔서 서도드이 에배르 모 C리느 사태O~스니다. 이러 사한 소메서도 무리느 수 
2 ^ - I L 0 "M tj I " 'L 00 ..., 11 '- , ' L:" I 

호}를 통애 에배 드럴 수 있어서 정말 갇A뺏습니다. 또 정년부 e때!서 주님의 사링을 깨닫고 주 

님음 증꺼할 수 있어서 종아요. 민생에서 내 것븐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껏이 주님의 갯이라고 확 

신아며 살겠습니다. (~1혜엉j 

어려서는 낀성인 교회에 다녀 말씀음 김이 깨닫지 못 했어요. 그래서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 

나 종떤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맘씀과 기도를 통때 제까 조!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 부모 

닝도 신앙 생활의 변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앙으로도 주닝 말씀대로 살Ot강 수 있도록 '1도아고 

있습니다. 이l잉절) 

에바다부으l 정던 l부어슨 어떤 분플이 출석하승l니까? 

20대의 농아민과 낀정민들이 에바다부 집호l 후 암께 성경공부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은수 

즙/^f， 교새 

바으 어떤1f/ f?C!..~하'"니까? ð - /1 i!" o-' t:;i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멍6때 믿음음 실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섬입니다. 낌l유선 잡시， 

교^f) 

에바다부에서의 정던들의 역할은? ‘ 

에바다부에서의 정년부는 에바다부를 대표하는 부서라고 말합니다. 찬앙대어! 정년1부 뺑01 

까장 많이 있고 여전도회와 번밀아 가며 매주 성소도 압니다. 이와 닫은 섬낌을 통애서 주님께 

영광응 톨립니다. 그래서 저의는 저얻| 자신을 이사야 60~뻐l 있는 말씀처럼 “빚을 발Ot는 정년” 

이라고 부릉니다. (~I잉주) g띤로소g}은? 

땀끌까지 가서 , 복음음 잘 듣지 못 아는 농아민들에게 복음응 전아고 싶어요. 심l의장j 

잉도들께드리고 싶은 g}은? 

에바다부까 농아인 중심이지만 낀성인도 오섰으면 종겠어요 . 댄l킹쥐 

3월 26임에 개강안 수와 교심이 계속 진앵 중에 있습니다. 수호때! 관심 있는 분븐 오셔서 함 

께 교제아며 은뼈를 받댔으먼 종겠어요. (전혜영j 

흙f1f/ 웃고 gI슨 0，.들의 δ뱀띨 모습을 통때서 또 다흔 아나는l으l 헝8f을 느낀다. 무엇보다 이들 

이 까지고 2，1.는 1/홈의 1/죠1/ 0샤는l메 2，11/에 더욱 많지다. 다음 주W(23W)븐 ~IOH~I 주WO/ 

다. 이들이 복음으로 증g변} 그리스도2.1 W쥔이 되도록 더욱 1/도하자 
(편집쉴) 

에바다부에서 나누슨 븐혀/는? 

선교를 통해 은여를 받았습니다. 지만 선교 [[H , 수와로 복음을 전마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 

니다. (정지호) 

이전에 에수닝을 볼랐는데 에수닝음 믿고 구원음 받는다는 것을 알고 '1썼어요 . 그리고 에수 

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살 때도 승리할 수 있어서 암시합니다. (;승용꺼 

저느 지나 1외에 이고에 와스니다. 저으메느 여저 새~Ol 다라 。，드이고 트벼하 고이라느 새가 
O " LO"''''2'2 

음 했습니다. 그러나 시만이 지나면서 깨끗마고 순수만 농아민들을 보았습니다. 주닝떼서 에비 

만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U때 

선교 갔을 [[H . 나라마다 수화까 다르낀 때도 시만이 으르면서 수와로 서로 마음이 통。t'11 된 

C댐-행흩에풍훌월핑 

피 찬 135장 

야작/ λ안절을통해서 예수님이나의구주리는샘을따한번확실히 
、 .J I 
、~ 깨달았습니다 특히 갈보리 언덕 십짜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샘할 

때마다놀라운은혜와사랑때문에감λ}와찬t양을드리지 않을수없었습니다. ‘깔 

보리산외에십자가섰으나주가고난을 당한표라 험한십I;<f7f를 내가사랑합은 

주7f보혈을흘림일제부활의 영핑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 

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정작 

죄인혐1게 온갖조롱과 비난을 당히셨습니다. ‘멸시함을 받은주의 십I;{f7에 나 

의 마음이 돋센도다귀한어린뺨l 영광다 버리고 험한십자가지셨도다”이처럼 

나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수치와모욕을참으신 예수님을만난 것은 영적 소경 

같은나를변회사키는 7)장큰은혜중의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예수님을 찬랩니다. “험한 십I;{f7，에 주자 흘린 피를 

믿는 망으로 바라보니 나를용서하고 내 죄쩌μl려 주7f흘리소l보혈OEμF’그리 

고주님을다시 만날그 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전할것을다짐하고또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추가예비하신냐의본향징에나를부르실그방}지험한십자가를 

향상 달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뼈도 λ딴은 더욱 -

나를 미혹하고 범죄케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수밖 

에없습니다. 찍후승리를얻기까지주의십자카사랑하리빛난면류관받기까지 

험한십자가붙들겠네”나를 위해서 모든고난을팅하시고부활하신 예수님은분 

명히 니에게 가장큰소망이고나의 전부입니다. 

<::? 새 · 가 · 족 · 을 · 완 · 영 · 압 · 니 · 다 φ 

1214 송준석 19 고등부 최난희(8) 

1215 조규용 10 징년 1부 전귀환(8) 

1216 안은숙 3 칭년2부 박태순(3) 

1217 슨영인 19 대학부 마현미(4) 

1218 한수정 19 고등부 김지현(15) 

1219 서혜연 19 고등부 김지현(15) 

1220 유미영 19 고등부 

1221 황정애 15 장년1부 횡정희(2) 

1222 샤욱수랜 19 외선부 공석생(14) 

1223 장해룡 14 청년2부 남영숙(18) 

1224 김영희 5 에바다부 박증관(16) 

1225 박판기 19 대학부 이정태(2) 

1226 소카라 19 외신부 정옥임(6) 

1227 수마다 19 외선부 

1228 미아스러티 19 외선부 이학봉(1 2) 

1229 피뜨리 19 외선부 이낭숙(9) 

1230 일단 19 외신부 깅창식(12) 

1231 카오치에타19 외신부 이정현(3) 

1232 옹틸 19 외선부 깅철닝(8) 

1233 김대환 19 청년 1부 조미자(19) 

1234 주영규 19 대학부 전계식(7) 

1235 박수현 19 대학부 김지애(12) 

1236 임희근 7 장년1부 

인도자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흘 원하;</는 분은 혼당203.호 새가족 용혹질로 오;<./기 /if합니다 g양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인도지 

이상수 2 징년1부 조태숙(2) 

장은진 19 대학부 인연식(4) 

딜랴 19 외선부 앙미지(14) 

사오닷 19 외선부 앙미지(14) 

니안툰 19 외신부 필립뽀01(19) 

송혜신 3 정년2부 남정매(18) 

이경성 3 정년2부 횡 향(4) 

김지선 19 대학부 최옥숙(14) 

님호웅 19 고등부 박현이(2) 

김성철 7 징년1부 현계식(7) 

우성우 19 중등2부 징기럭(3) 

이규환 19 중등2부 정준성(2) 

박한동 19 중등2부 김태영(16) 

석미화 19 정년1부 강성숙(15) 

김대원 12 청년1부 

깅미자 17 외선부 최낙희(17) 

깅도형 19 중등3부 깅을필(8) 

김진한 11 장년1부 조종환(14) 

이예슬 19 대학부 최경하(12) 

김태경 19 대학부 이흰희(19) 

오수연 19 정년1부 성경 0 1( 12) 

박봉운 4 장년2부 박종운(5) 

이언석 19 칭년1부 한혜정(18) 

박옥순 5 장년2부 정동귀(5) 

횡승희 19 대학부 최난영(2)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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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지 

곽미린 4 정년2부 곽숙단(4) 

왼찬순 19 외선부 남숙자(11) 

김미영 19 청년1부 김경희(2) 

깅학자 10 징년3부 조증덕(7) 

김성구 14 장년1부 박귀숙(14) 

징완진 15 장년2부 징영환(1이 

최정희 2 장년1부 김지연(5) 

이정혁 19 청년1부 이영순(9) 

신미희 19 청년1부 전성실(2) 

강혜렁 19 정년1부 최지승(13) 

민경희 19 대학부 깅신애(4) 

이학영 19 정년1부 신소재15) 

전윤정 19 대학부 김하경(4) 

정미선 19 대학부 이순현(4) 

조니 19 외선부 노수식(3) 

강지훈 8 정년1부 깅수일(8) 

김은희 19 고등부 이우주(19) 

김현회 19 청년1부 깅남진(9) 

최유진 19 대학부 이병진(19) 

앙미선 8 장년2부 오덕수(8) 

김정순 19 대학부 박복숙(4) 

강명지 9 소밍부 안도영(11) 

횡승용 1 장년1부 석성애(1) 

이용길 16 청년2부 길봉재(8) 

하정성 2 징년2부 김지연(5) 

성명 교구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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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보~/.산 ~/OfI 

윤미영(집사， 임마누일 잔앙대) 



저1885호 주만 총헌 

교획쇼씩 

f3 2006년 4월 16일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히심으 

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송l여 주시 

고 영육간의강건힘을주소서. 

딩 충현의모든성도들이자기를부인뼈자기 

십-^}:기를지고예수그리스도를통한부활의 

은총을전하게하소서. 

a 없$년도 단기 선파}모든 선교 훈련이 하 
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 

가없게히소서. 

@ 1 . 1 . 1 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 

되는교회주변전도를통해서 많은영혼들이 

주꺼념돌.o}올수있도록은혀틸주소서. 

딩 모든위원회에속한기관들이 주어진본분에 

띠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전으로함 

께 지어져 7r.게 하쇼서. 

딩 모든새가족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하 

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지라게히소서. 

05대 목표의 빡인 이웃λ}랑의 실천으로세 

워진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 

게하소서. 

g 교회에 속한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 

도하소서. 

지도의창 앓휠 충흰 
“반 영본을 주님의 훌으로” 

(교회주변전도의날) 

금주(19일). 수요 1부예배 후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심) 
@ 수요1부 예배 

@ 교구별 영성훈련 
@ 교회주변 전도 실시 

시
 
상
 앵
 

이
를
 때내
 지μ
 

+2006년도상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 자 :3월 26일"'6월 1 1일(12，주) 

시 간 : 매 주일 오후 3:10"'4:20 

장 소 : 에바다부실(저E교육관 1층) 

모임 

권사호1 3 ，4지회 월례회 

일시 : 19일(추)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 예본 오케스트라펀곡자모집 
자격요건 : 작곡 전공자로서 오케스트라 

펀곡을할수있는자 

의 : 찬앙위원회(본당 113회 

경비직 ’ 충현기도원 주뱀예 

세례교인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합 552，없:X) (내선 403) 

과회직원 모집 

1.모집 부문 

2. 자 격 
3. 쩌|훌 서류 

4. 서류찌|훌저 

I그 --
• 주일 예배 및 긍요집회 추자안내 
원활한주차 관리를 위해서 차량 E배부의 xμl에 

작극 협조를 부탁드립L/，다 

o 중직재장로 · 안수집새 저12.교육관 지해 ‘ 4층 
O 일반 성도 ’ 치램내부의 지새| 빠 주차 

별셰 

1. gE길환 씨(양미순 성도의 부친， 

9교구 교문구역) / 10일 별세 , 

12일장례 

2. 홍종학 씨(홍기숙 집사의 부친， 

9교구 변목1구역) / 10일 별세 ， 

12일장례 

3. 차상옥 집사(석은영 집사의 남 

편， 9교구 덕소1구역) / 11일 별 

세， 13일장례 
2뼈년도쩌12차악습씨|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자。.λ」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λ』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4월 1 6일 15:00-15:50 (김준희목사) 309호 (정성영목새 3여호 (안치원목사) 301호 

R늘)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때-16:40 장소 장소 

4월 23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갈릴라홀) 
(다음주일)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세례식 오후 2-'130분까지 입실 바람 

호
 」

격
 클 

초|경원 군(최남철 씨， 김매실 씨 

의 아들)과 서민경 양(서상근 

집사， 김수자 집사의 딸， 13교 

구) / 22일(토)13:00 그랜드힐 

튼호텔 그랜드볼룸(홍제역 3번 

출구)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7 (월 18 (화) -1 19(수)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김단용 | 고광환/이용수 [ 김익환/김종성 
22 (토) 

이 성진/류진희 

2 1 (금) 

임현덕/문홍무 

20(목) 

장 훈/유종석 

톨필ε길E훌톨 

날짜 예배 찬양 사회 기도 설 교 

4/19 수요 I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소리 (호산나 찬양대) 고광환 심금숙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30) 여국근 목사 

4/ 19 수요 II 샘물과 같은 보혈은 (실로암 찬양대) 임현덕 황종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 10:19-25) 정충신 목사 

4/ 21 금요집회 첼로 이화영 / 소프라노 김지희 / 할렐루야 제2여성중창단 류병희 양재웅목사 

4/23 주일 I 〈예배 전찬양〉 황진섭 신광철 생명의 길 (시 16:11) 정성영 목사 

4/23 주일 II 주님의 n않을본받는자 외 /소프라노 김희숙(엠따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고광환 유상태 생명의 길 (시 16:11) 이희식 목사 

4/23 주일 m 저 요단강 건너편에 외 /테너 이정덕， 바리톤오상덕(할렐루야찬양대 슐리스츠) 나광영 펴1숭 생명의 길 (시 16:11) 정진호목사 

4/ 23 주일 W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외 / 트럼본 박성운(아벤 오케스트라) 정충신 김연근 생명의 길 (λ1 16:11) 하종철목사 

4/ 23 주일 V 값비싼햄를주께 드련 외 /태너 강재구， 바리톤 심재숭(벤앨 찬양대 솔리스츠) 이경준 박철구 생명의 길 (시 16:11) 김영훈목사 

4/ 23 주일찬양 사랑부 중창단 / 에바다부 / 가브리엘 찬양대 안치원 최무길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골 2:6-7) 정현민 목사 

예배담당 안내 (4/1 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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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집회안내 

오전 1 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링키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뻐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αship 앓M∞， and Sri 때kan， Chinese, Mα19이k3I1，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에50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vice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 예 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보」 단 U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집회 저녁 7 : 30 보」 단 U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보」 다 u 

홍순애 
12교구 

강덕필 
?•."' 

김정회 
15교구 

강영미 
소밑브 

김정자 

임태주 

· 찬앙감독 강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l 전임독창자 김소연 l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교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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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교그 

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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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최문실 
그구 

이복순A 
교」 

옥마자 이복순B 
).'"댈i;‘4주 

· 여전도사 

신통자 윤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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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장 ~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렬 리 훌 

사 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 아 부 (주) 오전 8‘짜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7:OQ.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구분 시 간 장 ~ 

영 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둥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00 교육관 30 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 00 교육관 501호 

jl τcr f님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